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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산지천갤러리 전시기획 공모 심의결과 안내

□ 심사결과

○지원신청 : 10건/ 194,290천원

○선정결과 : 1건/ 20,000천원

□ 선정결과

지원신청사업명(전시명) 신청자명(기획자) 지원결정액

생명속의 안식처 문예슬 20,000천원

□ 심의총평

 2020년 산지천갤러리 전시기획 공모에 모두 10개의 기획안이 제출되었다. 참신하고 다양한 

아이디어로 전통, 환경, 생태와 마음 등 현대예술의 여러 쟁점을 제주 및 산지천의 지역성과 

연계하여 풀어낸 흥미롭고 수준 높은 기획이 많았다. 하지만 유의미한 주제를 제시한 경우라

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한 기획안들에는 높은 점수를 

줄 수 없었다. 문학, 패션 등 미술 인접 분야와의 교류 및 협업을 제안한 몇몇 기획안은 장르 

간 대화를 중시하는 현대예술의 흐름에 부합하는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

실행 계획에서 문학작품이나 패션을 전시장에서 가시화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하

다고 판단했다. 또한 기획안 다수가 작가와의 대화, 관객체험형 교육프로그램, 공연 등 다양

한 형태의 연계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몇몇은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불분명하거나 

본 전시와의 연계가 부족해 아쉬웠다. 내용, 형식면에서 본 전시와 긴밀히 연관되면서 관객의 

호기심을 자극할 참신한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. 

최종선정 과정에서 심의자들은 <떠있는 섬>과 <생명속의 안식처>를 주목했다. <떠있는 섬>

은 8명의 시각예술가, 3명의 시인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

른다는 기획안이 높은 호소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. <생명속의 안식처>는 ‘생명’과 ‘안식처’

에 주목하여 제주의 자연생태에 접근하는 시의적절한 기획의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. 이 가

운데 기획주제와 작가선정의 연계, 치밀한 전시 연출계획 및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돋보이는 

<생명속의 안식처>를 최종 선정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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